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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HD현대는 1970년 현대건설 내에 

발족한 조선사업부가 모태로 1973년 현대

조선중공업으로 분리된 뒤 1978년 현대중

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현대미

포조선과 함께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2002년 현대중공업그룹으로 재출범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사업을 비롯해 해양·

플랜트, 엔진기계 사업으로 영향력을 확

대하면서 글로벌 종합중공업체 반열에 올

랐다. 

2022년 말 창립 50주년을 맞아 20년간 

사용했던 사명을 HD현대로 교체했다. 이

는 제조업 중심 이미지를 탈피해 투자 지

주회사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선박·

수소연료 전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추진

에도 힘을 싣겠다는 취지였다.

HD현대를 이끄는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1982년생으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

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

장의 장남이다. 대일외고와 연세대 경제

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들어가 

잠깐 기자 생활을 한 후 2009년 현대중공

업에 대리 직급으로 입사했다.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나 스탠퍼드대에서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마친 뒤 크레디

트스위스 인턴·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

트로 경력을 쌓았다.

2013년 현대중공업 경영기획팀 수석부

장으로 복귀해 2014년 기획재무부문장 상

무·2015년 기획재무총괄부문장 전무·2017

년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으

로 승진했고 2018년부터 중공업 그룹선박

해양영업본부 대표와 지주 경영지원실장

을 겸했다.

2016년에는 선박서비스 시장의 성장 가

능성에 주목해 HD현대마린솔루션(당시 

HD현대글로벌서비스) 출범에 주도적 역

할을 하기도 했다. 

2021년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함께 HD

현대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 전면에 모습

을 드러낸 정 수석부회장은 조선 사업 외

에도 정유·건설기계·전력기기 등 그룹 내 

주요 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수소·인공지능

(AI)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했다.

2022년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미국 

기업 테라파워에 대한 투자 계약과 세계 

최고 빅데이터 기업인 미국 팔란티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새로운 사업 영

역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다양한 공헌을 통해 지난해 말 수석부회

장으로 승진해 그룹의 주요 핵심 과제들

을 직접 챙기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

굴과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혁신·새로운 

기업문화 확산 등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안정된 조직문화 구축에도 힘써 자

녀 유치원비 지원·직장 어린이집 개원·유

연근무제 도입·임직원 패밀리 카드·사내 

결혼식장 무료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

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회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한편 HD현대는 7일 미국 최대 방위산업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손잡고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

한 MOU를 체결해 방산 조선사업에 속도

를 내고 있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

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 가능성을 언급해 양국 간 조선업계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행정명령과 함께 “예전에 우리

는 배를 하루에 한 척씩 만들었지만 지금

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업에 많은 돈을 쓰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주

목된다.

한편 정 수석부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

남동 소재 한남더힐(사진)을 2022년 4월 

85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

적 284.21㎡(약 85.97평)·전용면적 233.062

㎡(약 70.50평) 규모로 최근 실거래가는 

2024년 9월 매매된 106억 원이다.

우리나라 부촌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

는 한남더힐은 외·내관이 모두 고급스럽게 

지은데다 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및 커

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마련돼 있다.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지 못해 보안 수준

이 높아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이점도 

있다.

단지 앞에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숲이 

자리잡아 풍수지리상 명당의 조건을 갖췄

으며 단지 내에도 조경이 잘 돼 있어 주거 

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코번하우스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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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60억
(단위: 원)

*313.58㎡

국토교통부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

52억3600만52억3600만

37억1200만37억1200만

41억7600만41억7600만

46억46억

49억9700만49억9700만

55억1900만55억1900만

50억6200만50억6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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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준
 실거래가

2024년 9월
106억

2024년 9월
106억

2018년 3월
43억2000만
2018년 3월
43억2000만

2018년 10월
44억5000만
2018년 10월
44억5000만

2019년 5월
45억5000만
2019년 5월
45억5000만

2019년 11월
49억

2019년 11월
49억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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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3억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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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59억5000만

2022년 5월
83억5000만
2022년 5월
83억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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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953㎡
(전용면적)

국토교통부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

20억

50억

80억
(단위: 원)

2020 2021 202420232022

63억6300만63억6300만

31억2000만31억2000만
36억800만36억800만

52억3500만52억3500만
57억8500만57억8500만

‘범현대가 3세’… 미국 협력으로 조선업 호황 기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손준호는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성악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데

뷔 전 같은 교회에 다니던 뮤지컬 배우 양

준모에게 조언을 구한 뒤 뮤지컬 ‘오페라

의 유령’ 오디션을 소개받아 뮤지컬배우

로 데뷔했다. 이후 ‘삼총사’ ‘팬텀’ ‘엑스칼

리버’ ‘마리 앙투아네트’ ‘모짜르트!’ ‘드라

큘라’ 등 다양한 뮤지컬에 출연해 따뜻한 

음색과 풍성한 성량으로 갈채를 받았다. 

KBS2 ‘불후의 명곡’, MBC ‘복면가왕’ 등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으며 특히 

‘복면가왕’ 49차 경연에서 ‘천둥번개의 신 

토르’로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소

현과 2010년 ‘오페라의 유령’ 공연에서 각

각 라울과 크리스틴 역

을 맡아 사랑을 키운 뒤 

화촉을 밝혔다. 뮤지컬 

‘명성황후’ 무대에 함께 

올라 김소현이 명성황

후 역을, 손준호가 고종 

역을 맡아 열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

한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해 화기애

애한 부부애를 보여줬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고(故) 구평

회 E1 명예회장의 3남이자 구자열 LS 의

장의 둘째 동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

업하고 미국 텍사스대에서 국제경영학 석

사, 경영학 기업재무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국민대와 고려대 국제대학원 등에

서 교수로 강단에 오르다 2005년 LS산전

(현 LS일렉트릭) 관리본부 부사장을 맡

아 경영인으로 변신했다. 2008년 대표이사 

사장·2009년 부회장·2014년 회장으로 승진 

가도를 달렸다. 기업을 이끌며 전력·전선·

전기 시스템 업계가 함께 참여한 지능형

전력망협회를 2009년 설립해 회장을 맡았

다. LS그룹 핵심 계열사인 LS일렉트릭은 

1974년 설립된 럭키포

장 주식회사가 모태로 

국내 배전 최강자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지

난해 북미 중심으로 배

전사업과 초고압 사업 

호조로 연간 매출 4조5518억 원·영업이익 

3897억 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김충호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은 증권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금융(IB) 

전문가다.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

나증권을 거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리

딩투자증권 본부장, 2011년부터 2015년까

지 메리츠종금증권 본부장을 지냈다. 이

후 2015년 12월부터 리딩투자증권 총괄 

부사장으로 복귀해 IB부문 대표를 역임

한 뒤 2016년 9월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

했다. 2016년 리딩투자증권 매각이 수차

례 무산됐을 당시 부사장으로서 CKK파

트너스를 꾸려 리딩투자증권을 국내 증

권사 중 처음으로 MBO(내부경영자인

수·Management BuyOut) 방식으로 회

사를 인수하면서 증권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2019년 6월 주주총회에

서 3년 임기로 연임에 

성공했고 2022년 6월 

주주총회를 거쳐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해 금융 네트워크 분야와 

그룹 성장 전략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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